
ISO-9000 획득“활발"
삼성·럭키 이어 유공·한양·현대도 … 초보수준 불과

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ISO-9002 인증 획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 

석유화학기업 중 삼성종합화학의 폴리올레핀 및 럭키의 폴리스틸렌 인증획득 외에 현재 유공, 한양

화학, 현대석유화학 등이 본심사를 마친 상태로 9 4년에는 ISO-9002 인증획득 기업이 증가할 전망이

다.

삼성은 영국 B S I - Q A로부터 P PㆍPE 공장에 대해 ISO-9002 인증을 획득했으며 럭키는 I S O -

9 0 0 1 , 9 0 0 2를 인증받은 바 있다.

현재 폴리스틸렌 및 엔지니어링플래스틱 부문에서 인증을 받은 럭키는 P E부문에 대한 인증획득을

위해 1차 인증취득 실패 후 2차 인증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공도 생산하는 전 품목에 대한 인

증획득을 목표로 심사를 추진, 11월말 로이드의 인증획득을 기대하고 있다.

한양화학도 울산,여천 공장 및 본사의 본심사를 각각 1 0월2 6일~ 1 1월 3일, 11월4일~ 5일 실시했으며

9 4년1월 D N V의 인증획득을 계획하고 있다.

또한 폴리올레핀 인증취득 후 가공제품에 대한 인증취득도 계획하고 있다.

이외 대림산업도 9 4년3월에 인증획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호남석유화학, 대한유화, 동양나이

론도 ISO-9002 인증획득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도 D N V의 예비심사를 받은 상태로 본심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.

또한 폴리스티렌 기업인 미원(한남화학) 및 제일모직도 각각 DNV, BSI에서 인증획득을 목표로 준

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기업별로 자체적으로 인증을 추진하는 방법과 컨설팅에 의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국내

석유화학기업들의 I S O인증 단계는 초보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특히 대한유화는 한국능률협회( K M A )에 전적으로 Full consulting을 의뢰해 추진하고 있으며 유공도

Q - T e c h에 컨설팅을 의뢰 추진하고 있다.   

금호석유화학도 QMS(Quality Management System)에부분 컨설팅을 의뢰 추진하고 있다.

현재 한국에서 5 0여개의 기업이 I S O인증을 획득 했을뿐 국내에서 인증을 심사하거나 허가하는 기관

이 없으며 또한 ISO 인증을 원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 인증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

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.

따라서 공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본부, 표준협회, 능률협회 등 1 1개 기관의 국내 인증기관으로

의 지정도 전문인력의 부족과 심사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

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한편 I S O - 9 0 0 0시리즈는 8 7년 ISO(International  Standardization Orga-nization)가제정한 품질보증 및

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인증제도로 현재 9 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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